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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4년 3월 기준

으로 38,320,657명에 이르고 있어(Ministry of Science, 

2014), 총 인구수 대비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체 국민

의 약 76.6%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대의 스마트폰 

보유비율은 99.2%(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학생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은 기존 휴대전화와 달리 전화나 문자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정보와 네트워크에 접

속할 수 있어 정보검색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SNS), 음악, 동영상, 게임, TV시청, 메일 확인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

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지나친 사용과 몰입으로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해 일

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에 의존성이 높아져 사용

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심리적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

를 의미하며, 현실세계 보다 가상 공간에서의 대인관계

형성을 편안하게 느끼면서 이를 추구하게 되는 상태이

다(Kim, B., 2013).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연구

한 결과 특히 20대에서 스마트폰 중독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와 50대의 3배에 이르고 있었다(Kim, 

B., 2013). 그러므로 대부분이 20대인 대학생들의 스

마트폰 중독도 이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일 것으로 생

각된다.

특히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Choi, Lee, & Ha, 2012; Kim, B., 2013), 

우울을 증가(Hwang, Yoo, & Cho, 2012)시키며 정

신건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Choi et al., 2012) 나

타났는데, Korkeila (2012)는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

한 사람은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어 실제적인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Kim, Ko

와 Choi (2013)는 대학생 477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과 우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r=.353, p<.001)가 있었으며, Hwang 등

(2012)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심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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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정도는 높았으며(r=.27, p<.001),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는 좋지 않았다(r=-.37, p<.001). 

Bae와 Lee (2009)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58, p<.001)가 나타나 대인관계 문제가 높을수

록 우울의 정도도 높았다. 즉 스마트폰 중독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감소시키고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을 증가

시키며, 대인관계 문제는 또 우울을 증가시켜 이들 변

수가 서로 악순환하고 있었다.

특히 우울은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유병

율이 높고 중요한 건강문제(Roh et al., 2006)이므로 

대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건강문제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우울

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우울을 증가시킨다고 알려

진 스마트폰 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대학생 

우울예방에 있어 중요한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중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인관

계 문제와 우울에 작용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선행연구는 주로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관계 문제나 우

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의 상관성 연구가 대부분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대인관계 문제

나 우울에 작용하는지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와 우

울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추후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우울 예방 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우울,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변수의 상관관계 및 대인

관계 문제와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 스마트폰 중독이 

조절변수로서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한 

연구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대인관계 문제, 우

울, 스마트폰 중독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인관계 문제,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관련성

을 파악한다.

∙넷째,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

폰 중독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의 관계에

서 스마트폰 중독이 조절변수로서 유의한 효과를 가지

는지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일개 K대학 재학생중 스마

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보조

자가 해당 학교의 캠퍼스 내에서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5월 21일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였다. 사전에 연구의 목적을 설

명하고 서면으로 동의한 사람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

다. 연구보조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 비

밀보장, 수집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

지 않을 것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서면으로 참

여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 설문을 실시하였고,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자

발적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독려하기 위해 참가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시 

그룹수 4, 중간크기의 effect size .25, 유의수준 .05

일때 검정력(1-β) .80을 유지하도록 계산한 결과 표본

크기는 최소 180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 

총 230부를 배부하였고 21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18부를 제외하고 19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대인관계 문제

본 연구에서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no와 Villasenor (1988)가 개발하고 Ki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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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이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KIIP)를 

Hong 등(2002)이 단축형으로 표준화한 한국형 대인

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으로 측정

한 점수이다. 하위요인으로는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하

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통제지배, 자신의 안

녕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자

기중심성,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를 측정하는 냉담, 비사회적인 경향, 수줍음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사회적 억제, 자신감, 주장성 및 자존

감의 결여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비주장성, 독립성

을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설득, 이용당하는 것과 관련

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순응성,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

는 자기희생,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관여와 관련된 

문제를 측정하는 과관여 등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하위영역은 모두 5문항으로 총 40문항

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매우 그

렇다’에 5점까지로 총점은 40점에서 20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정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Hong 등(2002)의 연구에서 

Cronbach′α는 .61-.81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는 .60-.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Cronbach′

α는 .939였으며 하위영역별로 Cronbach′α는 .678 

- .873이었다. 

2) 우울

우울은 Beck (1978)이 개발한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Rhee 등(1995)이 번안한 한국판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

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총 21문항의 0점

에서 3점까지의 4점 척도이다. 각 문항마다 0점에서 3

점까지 점수가 부과되고 각 문항에 대한 개인의 평가

를 합산한 총점의 범위는 0-63점까지이다. 총점이 

0-9점이면 정상, 10-15점이면 약한 우울, 16-23점이

면 중등도 우울, 24-63점이면 심한 우울을 의미한다

(Rhee et al., 1995). Rhee 등(1995)의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α는 .85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 

α는 .956이었다. 

3) 스마트폰 중독

본 연구의 스마트폰 중독 측정도구는 휴대폰 중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형 이동전화 중독척도’ 

(Han & Hur, 2004)를 Park (2011)이 수정 보완

한 25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0점, ‘매우 그렇다’에 4점으로 총점은 0

점부터 10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

독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는 Cronbach′

α는 .93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α는 

.930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문제,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는 ANOVA,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하

였다. 이때 빈도가 30미만인 항목이 있는 경우 비모

수 검정의 Kruskal Walli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은 Mann Whitney U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인관계 문제,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상관관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넷째,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

폰 중독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단계의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들은 2학년이 39.1%로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1학년이 25.5%였다. 여학생이 52.6%, 

남학생이 47.4%였고, 전공은 공과계열이 51.0%로 

가장 많았고, 간호학이 31.8%, 인문사회계열이 17.2%

였다(Table 1). 학교생활만족도는 만족이 53.1%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39.1%로 대체로 보통이상 만족하

고 있었다. 이성교재를 하고 있는 경우가 39.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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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ollege year

First 49(25.5)

Second 75(39.1)

Third 27(14.1)

Fourth 41(21.3)

Gender
Male 91(47.4)

Female 101(52.6)

Major

Science & technology 98(51.0)

Nursing 61(31.8)

Humanities & social 33(17.2)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102(53.1)

Moderate 75(39.1)

Dissatisfied 15(7.8)

Girl(Boy) friend
Yes 75(39.1)

No 117(60.9)

Using time/Day(hour)

<1 31(16.2)

1-2 63(32.8)

2-3 50(26.0)

≧3 48(25.0)

Using purpose

SNS(Kakao Talk, twitter, etc) 103(53.6)

Internet search 46(24.0)

Game 20(10.4)

Music, Movie, DMB 12(6.3)

Voice call 6(3.1)

Text message 5(2.6)

렇지 않은 경우가 60.9%였다

대상자들의 일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1시간-2시간 

사이가 32.8%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2시간-3시간 

사이가 26.0%, 세 시간 이상이 25.0%로 대부분 일

일 1시간 이상은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일일 2시간 이상 

사용하는 학생은 51.0%였다. 스마트폰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결과 

Social Network Service (카카오 톡, 트위터 등)라

고 답한 사람이 5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터

넷 자료검색이 24.0%, 게임이 10.4%, 음악듣기, 영

화감상 및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시청

이  6.3%, 음성통화가 3.1%, 문자메시지가 2.6%로 

나타났다. 

2. 대인관계 문제, 우울, 스마트폰 중독

대상자들의 대인관계 문제 점수 평균평점은 2.2± 

0.54 (1.0-2.7)였다. 우울총점의 평균은 6.6±6.93 

(0.0-39.0)이었다. Beck (1978)의 기준에 따른 분포

는 비우울이 146명(76.0%), 경한우울증이 29명

(15.1%), 중증도우울증이 11명(5.7%), 심한우울증

이 6명(3.1%)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 평

균평점은 1.4±0.69 (0.0-2.9)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문

제, 우울, 스마트폰 중독의 차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다음

과 같다(Table 2). 대인관계 문제는 학년에 따라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며, 성별에 따라 여학생이 유의하게 

대인관계 문제가 더 높았다(t=-3.215, p=.002). 전

공에 따라 간호학과 인문사회계열이 공과계열 에 비해 

유의하게 대인관계 문제가 높았다(F=3.464, p=.033).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F=9.042, p=.011), 불만족인 경우와 보통인 경우 

매우 만족에 비해 유의하게 대인관계 문제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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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Smartphone addiction, Interpersonal Problems,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terpersonal 

problems

Depression

(sum of total)

Smartphone 

addictio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College year
*†

First 2.2±0.56

1.224

(.302)

6.1±6.61

0.577

(.631)

1.3±0.64b

4.366

(.005)

Second 2.1±0.59 7.4±8.65 1.2±0.68b

Third 2.1±0.41 5.6±4.05 1.4±0.61a,b

Fourth 2.3±0.49 6.4±5.08 1.6±0.57a

Gender
Male 2.0±0.54 -3.215

(.002)

5.0±5.50 -3.056

(.003)

1.1±0.61 -5.589

(<.001)Female 2.3±0.52 8.0±7.77 1.6±0.60

Major‡
Science & technology 2.1±0.55b

3.464

(.033)

6.3±7.45
0.442

(.663)

1.1±0.63b

14.758

(<.001)
Nursing 2.3±0.46a 6.5±5.24 1.6±0.55a

Humanities & social 2.3±0.61a 6.6±8.10 1.6±0.66a

Satisfaction of 

school life
*†

Satisfied 2.1±0.50b

9.042

(.011)

4.6±4.77b

15.873

(<.001)

1.3±0.65
3.274

(.195)
Moderate 2.2±0.56a 7.8±6.55a 1.3±0.66

Dissatisfied 2.5±0.56a 13.9±13.05a 1.6±0.57

Girl(boy) friend
Yes 2.1±0.55 -0.915

(.361)

5.7±6.27 -1.364

(.174)

1.5±0.66 2.194

(.029)No 2.2±0.54 7.1±7.30 1.3±0.64

Using time/day

(hour)
‡

<1 2.0±0.60

1.577

(.196)

5.3±4.84

2.081

(.104)

0.9±0.60c

10.862

(<.001)

1-2 2.2±0.55 5.5±4.65 1.2±0.64b

2-3 2.1±0.44 7.1±6.92 1.5±0.54b,c

≧3 2.2±0.54 8.4±9.78 1.7±0.63a

* : Kruskal wallis test; 
†
a＞b : Mann Whitney U test; 

‡
a＞b＞c : Duncan test

Table 3. Correlation of Interpersonal Problems, 

Depression and Smartphone Addiction

Variables

Interpersonal 

problems
Depression

r(p) r(p)

Depression
.47

(<.001)
-

Smartphone 

addiction

.34

(<.001)

.26

(<.001)

우울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t=-3.056, p= 

.003)가 있었으며,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

이(F=15.8736, p<.001)가 있었는데, 학교생활에 불

만족인 군과 보통인 군이 만족인 군에 비해 우울이 유

의하게 높았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4.366, p=.005), 4학년의 경우 1학년

과 2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에 따라 여학

생이 유의하게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았으며(t= 

-5.589, p<.001), 전공별로는 간호학 전공과 인문사

회계열 전공인 경우 공과계열 전공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F=14.758, p<.001).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스

마트폰 중독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성교재여

부에 따라 이성교재를 하는 경우 유의하게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았다(t=2.194, p=.029). 일일 스마

트폰 사용시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유의한 

차이(F=10.862, p<.001)가 있었는데, 일일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군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제일 높았

으며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

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4. 변수간 상관관계 

대인관계 문제, 우울, 스마트폰 중독간의 상관관계

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인관계 문제는 우울과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r=.47, p<.001)가 있었고, 스마

트폰 중독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4, p<.001)

가 있었다. 우울은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r=.26, p<.001)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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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5.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효과 검증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 사이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조

절효과는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증가할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가정을 검증하는 것

이다.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했을 경우 설명력 R2 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으로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

립변수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하며, 3단계에서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다. 그러나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의 투입은 다중공선

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균중심화

(Mean-Centering)를 실시한다(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 (1986)가 제

시한 방법대로 독립변수인 대인관계 문제와 조절변수

인 스마트폰 중독은 평균중심화를 실시한 후 투입하였

고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대인관계 문제와 스마트폰 중독의 상호작용항

을 투입하였을 때 △R
2 

= 0.24(p=.014)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스

마트폰 중독 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는 조

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우울에 대한 대인관계 문제와 스

마트폰 중독의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

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중독(0-5점 척도) 점수에 따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Figure 1과 같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어떤 효과

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대인관계 문제의 평균평점은 

2.2±0.54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Hong 등(2002)

의 연구에서 대학생 14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0.41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점수가 더 높았으며, 

Yang, Jeon과 Ryue (2010)의 의대생 212명을 대

상으로 한 결과인 2.5±0.63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성

별에 따라 대인관계 문제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는데 여학생의 대인관계 문제 점수가 더 높았으며 

Hong 등(2002)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났지만 두 군의 차이를 검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며, 추후 반복연구

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대인관계 문제는 전공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

데 간호학 전공과 인문사회계열 전공이 공과계열 전공

에 비해 대인관계 문제가 더 높았는데 이는 간호학과

와 인문사회계열에 주로 여학생이 많고 공과계열에 주

로 남학생이 많은 것을 고려하면 전공에 의한 차이라

기보다는 성별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 학교생활만족

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 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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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학교생활에 불만족할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으며 대인관계 문제는 대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 있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우울 점수 총점의 평균은 6.6±6.93점으로 남․녀 

대학생 5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Yang (2013)의 연

구에서의 평균 6.3±7.43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간호

학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Kim (2011)의 연

구에서의 평균 10.6±5.64보다는 낮았다.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대학생들의 우울증 유병율(Sarokhani et 

al., 2013)은 33%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논문의 절

단점은 14점에서 17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들을 Beck 

(1978)이 제시한 경한 우울증의 기준인 16점을 기준

으로 분류하면 대상자의 34%가 경한 우울증 이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우울증 유병

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우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

는데 이는 여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던 Yang (2013)

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Roh 등(2006)의 

연구에서 주요 우울장애의 12개월 유병률은 남학생 

4.2%, 여학생 9.5%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 평생유병율도 남학생 7.4%, 여학생 13.8%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대학생 우울예방 프로그

램은 여학생을 우선 대상자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았는데 대

학생 우울 예방을 위해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1-2

시간이 가장 많았고, 2시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절

반정도였다. 이는 Lee 등(2013)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일 평균 사용시간이 2.3시간이었던 것

과 비슷한 수치이지만 Kim과 Lee (2012)의 4년제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일일 3시간 이상 쓰는 학생이 

60%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었으며,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 전체 스마트폰 사

용자의 일일 사용시간이 평균 4.1시간(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3)이었던 것에 비해 비교적 낮

은 수준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SNS(카카오톡, 트위

터 등)를 절반 이상이 선택하였는데 이는 2013년 인

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의 이용목적을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1위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카카

오톡 등)였던 것(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3)과 일치하는 결과로 대학생들은 스마트폰의   

기능 중 SNS(카카오톡 등)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었다.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도 20대에서 

인터넷 이용시 주 사용기기는 스마트폰인 경우가 

54.8%, 스마트폰과 PC를 비슷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32.4%로 나타났고(Korea Internet Security Agency, 

2013), 인터넷 이용용도의 1위가 모바일 인스턴트 메

신저(카카오 톡 등)였던 것을 고려해보면 언제 어디서

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히 SNS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대상자

들의 스마트폰 이용 특성과도 비슷하였다. 즉 대학생들

은 스마트폰을 SNS와 같은 비대면적 의사소통 및 대

인관계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평균평점 

1.4±0.69점으로 같은 도구로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조사한 Park (2011)의 연구에서는 평균평점 

및 총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비교할 수가 없었지만 

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중간점수(2점)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와 다른 도

구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을 조사한 Hwang 등

(2012)은 1점에서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조사

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점수는 평균평점 1.9±0.64점

이었고, Kim 등(2013)은 1점에서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평점 2.2±0.53으로 나

타났으나 도구의 척도가 상이하여 본 연구 대상자와의 

직접적 비교는 어려웠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4학년의 경우 1, 2학년에 비해 스마트폰 중

독 정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학년에 따른 차이

가 없었던 Lee 등(2013)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 여학생의 중독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

는데 이는 Lee 등(2013)의 연구와 Hwang 등(2012)

의 연구와 일치하여 여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높은 이유는 여성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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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치중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Yu, 2011), 남

학생에 비해 직접 대면하는 의사소통보다는 스마트폰

을 이용한 카카오톡 등의 SNS를 통한 의사소통을 보

다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에 따른 차

이도 있었는데 간호학 전공과 인문사회계열 전공이 공

과계열 전공에 비해 중독정도가 더 높았는데 이는 전

공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공과계열은 주로 남학생이 

많고 간호학 및 인문사회계열은 주로 여학생이 많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 이성교제를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중독 정도가 더 높았는

데 이는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의 경우 스마트폰을 이

용해 상대방과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일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중독정

도도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Hwang 등

(2012)의 연구와 Park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며 스마트폰 중독을 가장 잘 나타내는 척도가 스마트

폰 사용시간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문

제와 우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Bae

와 Lee (2009)의 연구에서 두 변수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인관계 문제

와 스마트폰 중독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

었는데 Hwang 등(2012)은 스마트폰 정상사용군과 

중독사용군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정상사용군에서 

대인관계가 더 좋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

으며(p=.053), Choi 등(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대인관계에 유의하게 부정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스마트폰의 사용은 대면접촉을 통한 직접적 의사소

통보다는 간접적 의사소통을 늘리고 스마트폰의 사용

이 증가할수록 타인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우울과 스마트폰 중

독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Choi 등

(2012)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정신건강에 유의

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Hwang 등

(2012)의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사용정도와 우울 간

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스마트폰 중독,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 세 변수는 서

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세 변수 중 

어느 한 변수의 증가는 나머지 다른 두 변수의 증가를 

동반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악순환을 차단시키기 위

한 효율적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스마트폰 중독이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

해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대인관계 문제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높이는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하다

는 것은 스마트폰 중독이 심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의미로, 

Figure 1과 같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증가할수록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 사이의 기울기가 더 커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Hwang 등

(2012)의 연구에서 우울이 스마트폰 중독 사용 군에

서 더 높았다는 결과와 Park (2011)의 연구에서 스

마트폰 중독수준 상위집단의 우울 정도가 더 높다는 

결과에 의해 지지받았다. 스마트폰 중독이 심한 사람일

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

는 이유는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 질수록 현실세계 보

다 가상 공간에서의 대인관계형성을 편안하게 느끼면

서 이를 추구하게 되므로(Kim, B., 2013) 직접대면

적 대인관계는 더욱 줄어들게 되고, 결국 우울을 더 증

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스마트폰 중독은 대인

관계 문제의 우울에 대한 영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또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능이 SNS(카카오 톡, 트위터 

등)라는 점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비대면적 의사소통

이나 대인관계를 증가시키고 직접적 대면접촉을 통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를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우울에 대한 스마트

폰 중독과 대인관계 문제의 상호작용의 악순환을 차단

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는 전

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의 직접적 대면을 

통한 의사소통 향상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중

재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약 300만명(Ministry of 

Education, 2013)에 이르고 있어, 국가 보건사업의 

주요 대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생산인력

이 되므로  대학생 시기부터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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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생은 인생의 발달단계로 볼 때 후기 청소

년기 또는 성인기 초기이며, 성공적 성인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부모로부터 심리적 및 정서적으로 독립함과 동

시에 자아에 대한 이해와 정체감을 확립하여 사회적 

역할을 구축하는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로

(Kim, M., 2013; Park & Kim, 2013; Yoo, 

Park, Song, You & Park, 2013), 생활범위가 넓

어지고, 음주 및 흡연의 증가, 취업스트레스 등으로 인

해 신체적, 정서적 및 심리적 변화가 극심하고 정신적

인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며, 발달과 정신건강에 

취약한 시기이다(Kim. M., 2013; Park & Kim, 

2013). 실제적으로 성인기에 진단되는 정신과적 장애

의 상당수가 이미 청소년기 혹은 성인초기부터 시작되

므로(Kim, 2009) 대학생의 중요한 정신건강문제 중 

하나인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우울을 높이는 대인관계 문제를 감

소시키기 위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대인관계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

에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 또한 우울 예방 및 감

소에 필수적 전략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향후 대학생 

정신건강 향상 및 우울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실시

에 있어 대인관계 향상 및 스마트폰 중독예방 전략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사이

의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효과를 밝힌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 대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실시할 때 대학생의 우울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마트폰을 통한 

SNS(카카오 톡, 트위터 등)와 같은 간접적 대인관계 

보다는 직접적 대면을 통한 대인관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권장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생만을 편의표집하여 연구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대표성있는 표

본을 통한 반복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문제와 우울간의 관

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여 

향후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우울 예방 프

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대학생들은 간접적 의사소통인 SNS사용에 스마트

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 사용시간

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정도가 높게 나타나 추

후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시 스마

트폰 사용시간을 관리하는 중재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여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 대인관계 문제 및 우울 

모두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아 대학생 우울예방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여학생을 우선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 문제, 스마트폰 중독, 우울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세 변수 중 어느 한 변수의 

증가는 나머지 두 변수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이 커지는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대학

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에 미치

는 영향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때 대학

생은 국가 보건사업의 중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우울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

한 전략 및 직접적 대면접촉을 통한 의사소통 및 대인

관계를 향상시키는 전략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으

며,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결과의 일

반화를 위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한 반복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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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 and 

Depression

Hong Eunyo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moderating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 and depression. 

Methods: From 21 to 30 May 2013, a convenience sample of 192 subjects was recruited.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SPSS version 18.0. 

Results: Scores for female students were higher than those for male students in 

smartphone addiction, interpersonal peoblems and depression. The average BDI score was 

6.6. There were 29(15.1%), 11(5.7%), 8(4.0%), and 6(3.1%) students with mild, moderate, 

and severe depression, respective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interpersonal problems and depression. The moderating effect of smartphone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depression was significant. 

Conclusion: Smartphone addiction plays a role as a moderating variable influe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and depression, and also increases the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s on depression. When developing depression prevention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such programs should consider strategies to decrease smartphone addiction 

and increase direct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female students in particular should be 

included in such programs.

Key words :  Student, Cell Phones, Interpersonal Relation, Depression


